
여행시장 단기 예측조사 리포트 

 

소비자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는 매주 여행계획 보유자를      

250명씩 조사해 여행시장의 변화를 단기예측 하는 연구를 2015년 8월부터 계속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3주간 10,876명의 여행 계획자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4차례에 걸쳐 공개할   

계획입니다.  

 

1. 어린이날-어버이날 전후 여행계획 

2. 인기 여행지 제주도와 강원도, 그 다음으로 뜨는 곳은? 

3.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일본! 

4. 위축되는 해외여행 시장, 떠오르는 큰손은? 

 

문의: 이청준 전무 (02-6004-7621 / leecj@consumerinsight.kr) 

 

 

4. 위축되는 해외여행 시장, 떠오르는 큰손은? 

불경기 여파는 국내 보다는 해외여행에 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여성고객 

20대 여성 큰손으로 부상 중 

 

경기 침체의 영향이 관광-여행에 몰려오고 있다. 해외여행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남성 보다는 여성 그리고 20대-30대가 더 중요한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 환경도 바뀌고 

고객층도 변하고 있다. 매주 실시되는 관광-여행 기획조사가 시장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 2월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여행관련 지출 동향과 의향에 대한 소비자의 태

도를 측정해 오고 있다. 지난 12주간 3,989명의 소비자가 보인 반응은 여행시장에 작지 않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지난 1년간 그 전년도에 비해 관광-여행 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를 다루는 지출동향지수

(ECI; Expenditure Change Index)와 앞으로 1년간 얼마를 쓸지를 나타내는 지출의향지수(EII; 

Expenditure Intention Index)를 구했다[표1]. 전체 소비자의 지출동향지수는 100(첨부; ‘관광-여행 

지출 동향/의향 지수’ 참조) 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지출의향지수는 111로 소비의 증가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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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향지수는 국내여행 107, 해외여행 94로 해외여행이 낮았다. 국내여행의 지출은 증가, 해외

여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개월 내에 국내여행 또는 또는 6개월 내에 해외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4명중 3명꼴이었으며(75%), 이들의 지출동향과 의향은 비보유자에 비해 

월등 컸다.  

전체여행 국내여행 해외여행

응답자 전체 (3989) 100 111 107 94

여행 계획 보유자 (3000) 115 130 122 113

여행 계획 비보유자 (989) 56 55 61 37

[표1] 소비자 지출 관련 지수표

지출동향지수

(ECI)

지출의향지수 (EII)

(사례수)

 

 

실제 여행지출의 변화는 여행계획 보유자들의 반응을 통해 더 잘 예측할 수는 있다. 여행계획 보

유자들의 지출동향지수는 115로 지난 1년간 그전보다 더 많이 지출했고, 의향지수 130으로 향후

에도 더 쓰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표2]. 국내와 해외여행을 비교하면 지출의 증가폭은 국내여행

(122)이 해외여행(113)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여행 국내여행 해외여행

전체 (3000) 115 130 122 113

남성 (1500) 111 124 119 103

여성 (1500) 119 136 126 122

20대 (624) 132 144 123 122

30대 (648) 121 130 122 111

40대 (624) 112 122 121 102

50대 (624) 103 128 126 116

60대 (480) 105 124 119 111

남20대 (312) 120 131 118 104

남30대 (324) 125 129 119 104

남40대 (312) 108 114 111 99

남50대 (312) 99 121 123 103

남60대 (240) 101 127 125 105

여20대 (312) 143 157 129 139

여30대 (324) 118 132 125 118

여40대 (312) 116 130 132 104

여50대 (312) 107 135 129 129

여60대 (240) 108 120 112 117

미혼 (1051) 126 139 121 123

기혼 (1852) 110 125 123 107

기타 (97) 98 125 131 101

자영업 (255) 94 119 121 108

판매/서비스직 (133) 115 128 119 106

기능/숙련/작업직 (93) 86 109 106 77

사무/기술직 (1318) 126 132 124 112

경영/관리/전문직 (269) 113 136 129 120

전업주부 (369) 108 123 122 111

대학(원)생 (33) 132 132 131 103

기타 (530) 107 135 119 122

300만원 미만 (387) 99 112 105 98

300~500만원 미만 (951) 104 124 122 100

500~700만원 미만 (550) 124 134 127 117

700만원 이상 (673) 128 143 130 133

가구 소득

결혼 여부

[표2] 여행소비자 지출 관련 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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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동향과 지출의향을 소비자의 특성과 여행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지출동향지수; 남성(111)보다는 여성(119)이 높고, 20대(132)·30대(121)의 젊은 연령대에서 높다. 특

히 20대 여성은 143으로 전체중 가장 높아 지난해 여행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왔

음을 알 수 있었다. 2-30대·여성외에는 미혼(126), 사무/기술직(126), 700만원 이상 고소득자(128)가 

지난해 관광·여행시장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향지수; 지출의향은 전반적으로 지출동향의 흐름과 유사하나 연령대간에 차이(동향-의향)가 

있다. 지출의향지수와 지출동향지수와의 차이는 20대에서는 10내외이나, 50~60대에서는 20내외     

차이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더 많이 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20대 여성의 의향지수는 157의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집단보다



도 높음을 알 수 있다. 20대 여성은 지난 1년간 전년보다 가장 많이 지출한 집단(143)인 동시에 

향후 1년의 지출의향도 가장 큰 집단(157) 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해외 여행시장; 시장 전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 국내여행(122)이 해외(113)보다 지출 증가   

측면에서는 더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해외(103)보다는 국내여행(119)의 더 지출할 의향이 

큰 반면, 여성은 국내(126)와 해외(122)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지출 

의향지수를 보인 이유는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국내여행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해외여행은 40대의 지출의향(102)이 낮았다. 이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많은 제한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대를 보다 깊이 들여다 보면 20대 여성이 

국내(129), 해외(139)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남성 20대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수(각

각 118, 104)에 그쳤다. 20대 여성은 여행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그 어느 집단보다 크게 들뜬 

모습인 반면, 20대 남성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관광-여행 시장의 현황과 전망은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

와 불투명한 회복전망 때문에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부상하는 시장(20

대 여성)도 있고,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20-30대, 미혼)도 있다. 지출을 다소 줄이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출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시장의 변화를 한발 앞서 읽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얼

마든지 기회가 있다.   

 

 

===첨  부=== 

 

== 관광-여행 지출 동향/의향 지수== 

여행 소비자의 여행관련 지출에 대한 포괄적 생각을 기초로 시장의 전반적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

하려는 시도다. 이 지수는 100이 기준이며, 이보다 크면 긍정적 변화, 작으면 부정적 변화를 예상

할 수 있다. 이 지수의 산출에 사용된 질문과 지수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질문 내용> 

Q.[지출동향]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해외 합하여 관광·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Q.[지출의향] 향후 1년간은 지난 1년간에비해 국내·해외 합해 관광·여행비를 어느 정도 쓰게 될 것 같습니까? 

Q.[국내 지출의향]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Q.[해외 지출의향] 해외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응답 보기> 

훨씬 더 많이 약간 더 많이 비슷하게 약간 더 적게 휠씬 더 적게 

○ ○ ○ ○ ○ 

 

<지수 산출 방법> 

 

 

 

 

--------------------------------------------------------------------------------------------------------------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8월부터 매주 250명을 대상으로 여행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여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공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행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청준 전무 (02-6004-7621 / leecj@consumer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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